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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마음을 살 때도 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

* 예수님 말씀 *

지혜로운 기도는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 너는 지혜로운 기도를 하여라.

지혜로운 말을 하여라.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하여라. 

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차갑게 식고 식어 버린 나의 마음을 

너는 어떻게 녹이겠느냐.

오직 사랑의 지혜로 나의 마음을 녹여 다오.

나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함을 알아라.

나에게 말 한마디, 부탁 한마디 할지라도 

나는 나의 마음을 지혜롭게 녹이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고 싶다. 

너희끼리도 무엇을 부탁할 때에

상대의 마음을 사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감동을 줘야 된다는 것을 네가 깨달았듯이 

나에게도 지혜로운 말로, 감동으로 나아오너라.

지혜로운 자야.

너는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지혜를 가졌으니

그 지혜로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너희 선생도 위로해 주어라.

지혜로운 위로란 

너의 입장에서 어떠한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상대의 얼어 있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다친 마음까지 품어 줄 수 있는 

위로를 해 줄 수가 있다.

너는 너의 마음을 바라볼 때에도 

너의 입장에서가 아닌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아라.

나는 너희와 대화를 나눌 때

네가 나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너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와 

사랑의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의 고백을 

너희에게 진정으로 듣고 싶다.

너희의 사랑스러운 눈빛 속에 

언제나 내가 비추이길 원한다.

너의 그 눈빛 속에 다른 누구도 담지 말고 

오직 나 주 예수만 가득 채워 주기를 원한다.

너희의 마음이 나의 쉼터가 되어 주기를 원한다.

내가 쉼을 얻고자 너에게 찾아가면 

너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 주기를 원한다.

내가 찾아갈 수밖에 없는 마음 밭을 만들어라.

그 마음 밭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지혜를 너희 선생에게 배워라.

선생의 기도는 지쳐 있던 나의 마음도 

쉼을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한다.

늘 언제나 나의 입장에서 나의 마음을 살피는 

선생의 예리하고 세밀한 눈빛을 배워라.

그는 진정 나의 말문을 열게 하는 

지혜를 가진 최고의 신부이다.

나를 사랑함에 있어서 

언제나 섬세하고 세밀한 그의 감성이 

나에게 사랑만을 안겨 주는구나.

자신의 마음의 상처보다는 

나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선생의 어여쁜 마음이 

오늘도 나를 미소 짓게 한다.

오늘도 나를 황홀함으로 눈물짓게 한다. 


